제철에 사용되는 도구

　이것들은 다타라 제철에서 사용했던 도구들입니다. 도구 대부분이 목제여서 금속제보다 가볍고 수일이 소요되는 작업에도 사용하기 편했습니다. 또한, 목제 도구는 열이 잘 전달되지 않아 더욱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도구들은 용광로에 불을 붙이기 위한 화약접시, 사철을 추가할 때 사용한 납작한 삽, 슬래그(불순물, 찌꺼기)를 제거하기 위한 가느다란 갈고리 등입니다.

게라 분쇄
　직접 제련법으로 생산되는 게라는 완전히 용융되지 않은 큰 덩어리로 다양한 품질의 철과 강철이 섞여 있습니다. 제련이 끝나면 불길이 채 가시기도 전에 용광로를 해체하는데, 그 속에서 열과 빛을 품고 있는 게라를 끌어내어 냉각시킵니다.

　작업원은 열이 식은 게라를 작업장으로 운반하여 대형 철의 추를 떨어트려 덩어리를 깨뜨린 후, 다시 작은 추로 작게 깨부수는 과정을 거치고 나서 망치로 주먹 크기로 분별합니다.

철과 옥강의 선별
　게라 중에서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지며 일본도의 재료로 필수적인 고급 강철 ‘옥강(玉鋼, 다마하가네)’은 게라를 부수고 꺼낸 상태 그대로 팔 수 있습니다. 선철이나 불순물을 함유한 강철 등 가치가 낮은 금속은 판매하기 전에 정련해야 합니다.

　닛토호 다타라에서 생산되는 옥강은 주로 탄소 함유량에 따라 3단계로 등급이 매겨지는데, 여기에 더욱 특별한 고급 강철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최고 품질인 강철은 날카로우면서도 유연한 일본도를 제작하는 데 최적인 1.0~1.5%의 탄소를 함유합니다.
